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석유화학의 몰가치화
9 4년 봄 세계 석유화학산업이 2년반동안 헤매던 불황의 질곡을 헤집고 기지개를 켜던 때가 생각난

다.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석유화학 시황의 급반전은 3년 가까이 계속된 미국경기의 호조,

이에 편승한 세계경기의 상승세, 그리고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기초소재 수요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으나, 보다 큰 요인은 미국 및 유럽 석유화학 플랜트의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4년 폭등에 가까웠던 가격상승세도 갑자기 수급이 타이트해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수요가 증가하

는 와중에 플랜트 사고가 잇따랐고,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수급조절이 상승작용을 했

으며, 후발 개도국들의 무지에서 오는 사재기가 수급타이트를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만약, 94년 봄에 플랜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한국 등의 수급조절이 없었거나, 또는 개도국들

의 사재기 열풍이 불지 않았으면 당시의 가격폭등은 일어나지 않았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 3가지 요인 중 한가지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호황국면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하였을런지도 모른다

는 것이다.

허나 한국사람도 인간( ? )이기에「이웃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고, 카르텔

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이 조화( ? )를 이루어 부채가 1조원을 넘어 패망 직전에 다다른 한국 석유화학

산업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요행수가 묘수로 돌변하는 요지경의 국면이었다.  

그런데 3년이 조금 지나간 지금, 또다시 그러한 요행수를 바라는 어리석디 어리석은「단편적 사고」

가 한국 석유화학산업계에 팽배해지고 있는 모양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얻기 보다는 남

의 불행을 즐기는「이중 인격자」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이번에도 가격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

사( ? )하고 있다고 평하면 좀 심한 표현일까?

S h e l l의 미국 텍사스주 Deer Park 플랜트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진 것은 6월

2 2일이고, 곧바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N C C를 비롯한 대규모 플랜트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능력을 보아도 에틸렌 9 5만톤, 프로필렌 4 0만톤, 부타디엔 2 5만톤, 벤젠 7 0만톤 등으로 나타났

고 일부 전문가( ? )들은 복구에 6 ~ 1 2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석유화학 수출경기가 회복될 가능

성이 높다는 성급한 예상까지 제기됐다. 94년에도 S h e l l을 비롯 E x x o n, EniChem 등 대형 플랜트

에서의 연이은 폭발사고로 석유화학 경기가 초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수요가 촉발될 것으

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석유화학산업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급타이트나 가격폭등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94년 벌어졌던 연이은 플랜트 사고도 기대하기 어렵고, 수급조절은 일상화되어 있어 더 이상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수급조절에 춤을 추었던 동남아의 수요자들도 이제는 자급율이

7 0 ~ 8 0 %에 이르러 사재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의 통제하에 가수요는 고사

하고 실수요조차 수입이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왜 그러할까? 3년사이에 무엇이 그리 변했길래 요지부동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 것이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1 0 0만톤 플랜트 하나쯤 터진다고 국제시

황이 급작스럽게 상승할 국면이 아님은 물론이다. 8000만톤대를 오르내리는 생산능력이 그렇고, 중

국을 제외하면 자급도 80% 이하의 석유화학 후진국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석유화학 경기

가 하강국면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 실제 수급보다는 심리적 현상이 시황을 주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

도 전혀「아니올시다」라고 보아 무방하다. 한국과 일본의 얕은 수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부인할 관계자는 없으리라 본다. 



제 꾀에 제가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에틸렌 생산능력 4 0 0만톤은「남의 불행」을 즐기는 수준이 아님은 물론이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시세

급등을 막고 수급선간의 조화에 노력해야 하는 또다른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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